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캠프 스튜디오
책상에 스캐너 두 대, 컴퓨터 네 대, 네트워크 비디오 녹화기, 팬-틸트-줌 조이스틱, 마이크, 샐러드, 
물, 비스킷, 커피. 두루마리 종이로 만든 책장, 책, 라우터, 상패, 책상 위쪽에 에어컨, 선풍기. 책상 
아래쪽에 쥐라기 기술 박물관과 전자장비 목록, 그리고 사진 찍은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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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제7회 백남준아트센터 국제예술상 수상자에 

캠프(CAMP) 선정’

▶ 백남준이 바랐던 예술가의 역할이 그 어느 때보다 긴요해진 올해, 저항과 개방의 작
업으로 미래를 사유하고 미디어의 비전을 제시하는 ‘캠프(CAMP, 인도)’를 2020년 제7회 
백남준아트센터 국제예술상 수상자로 선정

▶ 오픈 플랫폼으로 협업하며 사회 시스템과 기술 하부구조에 대해 질문하고, 지역사회
와 전지구적 쟁점들을 가로지르는 예술 실천을 통해 지속가능한 소통과 참여의 관계를 
만들어 나가는 작가

▶ 백남준아트센터는 11월에 온라인 시상식과 연계 행사를, 2021년 하반기에는 개인전을 
개최할 예정 

■ 2020년 제7회 백남준아트센터 국제예술상 
        
백남준아트센터 국제예술상 심사위원회는 2020년 제7회 백남준아트센터 국제예술상 수상 작가로 캠프
(CAMP, 인도)를 선정하였다. 캠프는 샤이나 아난드(Shaina Anand), 아쇼크 수쿠마란(Ashok Sukumaran), 
산제이 반가르(Sanjay Bhangar)가 주축이 되어 2007년 뭄바이에서 결성한 스튜디오이다. 여러 작가들의 
협업체로 움직이는 캠프는 연구, 개입, 발표, 기록으로 이루어지는 프로젝트 수행을 통해 다양한 미디어 기
술을 다루며, 필름과 비디오, 전자 매체, 공공 예술의 형태로 작업하고 이를 오픈 소스로 공유한다. 수상이 

결정된 후 캠프는 전지구적 감염병으로 “외상적 불안이 배가되면서 더욱 일상이 된 미디어 상호작용이 

도처에서 벌어지고 있는 현재, 백남준의 이름으로 상을 받게 되어 영광”이라 말하고, “역사적으로 살아 

숨 쉬며 여러 시공간을 만나게 하는 우정과 발명이야말로 이 상에 담긴 정신이라 여기고 그 가치를 이

어갈 것이다.”라고 수상 소감을 전해 왔다.  

추천위원인 베트남의 조 버트 팩토리 컨템포러리아트센터 예술감독은 “몸으로 직접 부딪히며 행하는 기술 
실험을 통해 생존의 전략을 재고하는 현장이자 결합체”라 할 수 있는 캠프의 작업은 “사회적 영역으로서 
질문을 던지는 예술”에 대한 믿음에 바탕을 둔다고 설명한다. 여기에는 “지배 권력과 그 도구들에 맞서기 
위해 협력과 교류가 필수적이며, 이와 같은 예술에 대한 신념은 작업의 방법론에 나타날 뿐만 아니라 [...] 
다양한 인식의 형태에 열려 있는 캠프의 개방적인 이웃성에서도 중요하게 드러난다.“고 추천 사유를 밝혔
다.

심사위원장인 디터 다니엘스 독일 라이프치히 시각예술대학 교수는 캠프가 백남준의 ‘글로벌 그루브’, ‘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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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접속정보’ 개념에 나타나는 “과정 중심의 태도를 계승, 확장”한다는 점에 주목하였다. 캠프는 “전기와 에
너지, 교통과 운송, 감시 시스템, 아카이브, 영화, 비디오, 라디오, 인터넷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미디어’의 
문턱을 낮추는 참여적 개념을 제시하면서, 오픈 액세스를 바탕으로 공공의 영역에 개입”함으로써 “전지구
적 자본의 권력에 저항”하는 작업을 해 왔다고 평가하였다. 

심사위원으로 참여한 김성은 관장은 “‘참여적’ ‘관계적’과 같은 말이 한때의 유행어처럼 힘을 잃어 가고 있
는 세태 속에서, 손에 흙을 묻히고 사람들과 부대끼기를 마다하지 않는 캠프의 작업 방식”을 강조하였다. 
“신자유주의의 완력을 거스르며 진정한 연결과 연대를 찾아 공공·공동·공유의 개념을 재설계해 나가는 캠
프의 작업은 팬데믹으로 새로운 국면을 맞고 있는 네트워크 미디어 문화에 특히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덧붙였다. 심사위원들은 백남준아트센터 국제예술상이 캠프로 인해 이제 더욱 뚜렷한 성격의 계보를 이루
게 되었다고 입을 모았다. 

수상자에 대한 시상식은 오는 11월 온라인으로 열리며 관련 행사도 함께 진행된다. 수상자로 선정된 캠프
는 오천만원의 상금을 받게 되며 2021년 하반기 백남준아트센터에서 개인전을 개최할 예정이다. 

2020년 제7회 백남준아트센터 국제예술상의 추천, 심사위원회는 다음과 같다. 

추천위원회

나탈리 벨 (미국 매사추세스공과대학교 리스트 시각예술센터 큐레이터)
미첼 반 다르텔 (네덜란드 로테르담 브이투 언스테이블미디어 연구소 디렉터)
배명지 (국립현대미술관 퍼포먼스 및 비디오 큐레이터)
스튜어트 코머 (미국 뉴욕현대미술관 미디어 및 퍼포먼스 수석큐레이터)
안젤름 프랑케 (독일 베를린 세계 문화의 집 시각예술 및 필름 수석큐레이터)
조선령 (부산대학교 예술문화영상학 교수)
조 버트 (베트남 호치민시 팩토리 컨템포러리아츠센터 예술감독)
페트릭 플로레스 (필리핀대학교 예술연구 교수, 호르헤 바르가스 미술관 큐레이터)
백남준아트센터 학예팀

심사위원회 

김성은 (백남준아트센터 관장)
백지숙 (서울시립미술관 관장) 
다니엘 번바움 (영국 어큐트 아트 디렉터) 
디터 다니엘스 (독일 라이프치히 시각예술대학교 미술사 및 미디어 이론 교수)
유진 탄 (싱가포르 미술관, 내셔널 갤러리 싱가포르 관장)

백남준아트센터 국제예술상은 경기도 도지사가 수여하는 상으로 시각 예술의 경계를 넘나들며 통섭한 백
남준의 실험적이고 창의적인 정신을 계승하고 확장시킨 인물을 발굴하고자 제정되었다. 미술과 음악을 결
합하고 기술과 예술을 융합할 뿐만 아니라 소통의 새로운 방식을 모색했던 백남준의 예술이 갖는 현재적 
의미를 증진하려는 것이 이 상의 취지이다. 2009년 제1회 국제예술상은 이승택, 안은미, 로버트 애드리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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엑스, 씨엘 플로이에가 공동 수상하였고, 제2회 국제예술상은 철학자이자 사회학자 브뤼노 라투르에게 수
여되었다. 이후 2012년에는 더그 에이트킨, 2014년 하룬 미르자, 2016년 블라스트 씨어리, 2018년에는 트
레버 페글렌이 각각 수상하였다. 

■ 수상자 소개

캠프는 뭄바이 기반 협업 스튜디오이다. 이름인 ‘캠프(CAMP)’는 네 단어의 무작위 조합에 따라 달라지는 
약자로서, ‘메타 실천으로서 비판적 예술(Critical Art as Meta Practices)’, ‘비주류 정치 속 시민들
(Citizens Among Marginal Politics)’, ‘은유적 공공을 고려하는 커먼스(Commons Allowing for 
Metaphorical Publics)’, ‘마법 같은 가능성에 대한 캠페인(Campaign Around Magical Promises)’ 등 다
양한 의미를 갖는다. 인간을 소외시키지 않으면서 몸으로 직접 부딪혀 테크놀로지를 다루는 캠프의 프로

젝트는 에너지, 통신, 운송, 감시 시스템, 항구, 선박, 아카이브 등 다양한 사회적, 기술적 집합체를 다룬

다. 캠프는 고정된 기능이나 운명을 지닌 기술이 아니라 불안정하고 빈틈이 있으며 논쟁적인 기술의 면

들을 보여주며 테크놀로지를 예술적 활동의 매체와 무대로 삼는다. 

캠프의 작업은 인도 국내뿐만 아니라 뉴욕 현대미술관, 테이트 모던, 베를린 세계문화의 집, 아르스 일렉

트로니카, 앤솔로지 필름 아카이브, 샤르자 비엔날레, 카셀 도큐멘타, 뮌스터 조각프로젝트 등 세계 유수

의 미술 현장에 소개되었다. 여러 도시의 시장과 거리에서도 작품을 선보였으며, 근거지인 뭄바이 추임

마을에서는 14년 동안 옥상 극장을 운영하고 있고 온라인 아카이브 파드마(Pad.ma)와 인디안시네마

(Indiancine.ma)도 공동 운영하고 있다. 

※ 공식 홈페이지  https://studio.cam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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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백남준아트센터 국제예술상 수상소감 : 캠프

우선, 심사위원들과 백남준아트센터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외상적 불안이 배가되면서 더욱 일상이 된 미디어 상호작용이 도처에서 벌어지고 있는 현재, 
백남준의 이름으로 상을 받게 되어 영광입니다. 1984년 방송된 〈굿모닝 미스터 오웰〉과 1986년의 
후속작 〈바이바이 키플링〉은 오늘날의 맥락에서 돌아볼 때 더욱 시적이고 의미심장합니다. 
이 작품들은, 상황이란 변하게 마련이며 우리는 각자의 입장을 지니고 있어서 틀릴 수도, 
실수할 수도, 실패할 수도 있다는 점, 그리고 예술가들의 작업이야말로 이 지구의 기억과 욕망에 
대해 여전히 그 어떤 것보다 생생한 이정표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상기시켜 줍니다. 

미디어에 대해 이런 옛말이 있습니다. :) 모든 새로운 매체는 그 이전 매체를 콘텐츠로 삼는다는 
말입니다. 텔레비전은 공연, 영화, 소설을, 인터넷은 텔레비전 연속극, 전화 대화, 잡지를, 
인공지능은 인터넷 상의 내용들을 콘텐츠로 삼는다는 것이죠. 백남준은 그 반대 방향도 가능하며, 
인지조차 어려울 만큼 먼 미래까지 포함하여 다른 여러 방향으로도 가능하다는 사실을 
몸소 보여주었습니다. 텔레비전은 조각 작품이 될 수도 있지만, 정원도 될 수 있고 전지구적 규모의 
방송 예술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는 은유로서만이 아닙니다. 어떤 이득을 얻기 위해 단순히 
어떤 매체를 또 다른 매체에 채워 넣는 재조립이나 규칙화가 아니라 실제로 다른 움직임이 
확실히 존재합니다. 예술은 기존 문화의 부분집합이 아닙니다. 기술은 현재의 적용 양상이나 비판에 
의해 소진되지 않습니다. 당신도, 아니 누구라도 다시 “매체”의 정원 혹은 시궁창에서 노닐 수 있고 
감히 그럴 수 있어야 합니다. 결국 이는 우리를 둘러싼 환경을 지칭하는 또 다른 말이기 
때문입니다. 

캠프는 손에 흙을 묻히는 일, 가벼운 몸, 빛나는 너그러움, 초국가주의, 매체 특정성, 용기, 
가차없음의 가치, 예술적일 뿐만 아니라 보편적인 그 가치를 소중히 여기고 전달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역사적으로 살아 숨 쉬며 여러 시공간을 만나게 하는 우정과 발명이야말로 이 상에 담긴 
정신이라 여기고 그 가치를 이어갈 것입니다. 지난 수년 간 캠프와 함께했던 모든 협업자들, 
친구들, 동료들에게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그럴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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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표작 소개

뭄바이 파렐 저지의 폐쇄회로 카메라 풍경, 2017 
캠프의 샤이나 아난드, 심프리트 싱, 아쇼쿠 수쿠마란이 뭄바이 파렐 PVR 피닉스 극장 아이맥스관에서 
폐쇄회로TV의 라이브 스트리밍을 조작하며 강연하는 모습  

〈네 글자 영화〉, 2004-2015
설치 전경, 《캠프: 출발점》전, 아르고스 시청각예술센터, 브뤼셀,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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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메라의 안에서〉, 2019
설치 전경(부분), 암스테르담 드 아펠, 4K 폐쇄회로TV 카메라 자동 촬영편집 3채널 비디오 

〈포토제닉 라인〉, 2019
설치 전경(부분), 콜카타 익스페리멘터 갤러리, 일간지 더힌두 커미션, 센네이 사진 비엔날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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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을 통한 길>, 2020
“파트 3. 자원의 국경 — 탄전으로 가는 길, 파키스탄 타르파카”
설치 전경, 런던 SOAS 브루나이 갤러리, 5채널 HD 비디오, 5.1 사운드, 85분 

<매트릭스>, 2017
설치 전경(부분), 뮌스터 조각프로젝트, 전기선, 스위치, 스피커, 자체제작 전자장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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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남준아트센터 국제예술상 연혁

제 1 회 (2009년)

   ■ 수상자 : 이승택, 안은미, 씨엘 플로이에, 로버트 애드리안 엑스
               Lee Seung-taeck, Ahn Eun-me, Ceal Foyer, Robert Adrian X 
   ■ 추천 및 심사위원
    ▷ 해외 작가
       행크 불 (밴쿠버 센터 에이 관장)
       정도련 (뉴욕 현대미술관 부큐레이터)
       우도 키틀먼 (베를린 국립미술관 관장)
       테츠오 코가와 (작가, 도쿄 케이자이대학 교수)
       바바라 반델린던 (독립 큐레이터) 
    ▷ 국내 작가 
       최정화 (작가, 가슴시각 개발연구소 소장)
       김미경 (강남대 미술대학 교수)
       임근준 (미술 & 디자인 비평가)
       홍성민 (작가, 계원조형예술대학 교수)
       이영철 (백남준아트센터 관장) 

제 2 회 (2010년)

   ■ 수상자 : 브뤼노 라투르 Bruno Latour 
   ■ 추천 및 심사위원
       자비에르 두루 (르 콩소르티움 디렉터)
       안느-마리 뒤게 (파리 1대학 교수)
       불프 헤르조겐라트 (쿤스트할레 브레멘 관장)
       성완경 (인하대학교 교수, 전 광주비엔날레 디렉터)

제 3 회 (2012년)

   ■ 수상자 : 더그 에이트킨 Doug Aitken
   ■ 추천 및 심사위원회
    ▷ 추천위원
       스테파니 로젠탈 (헤이워드 갤러리 수석큐레이터) 
       토비아스 버거 (M+ 큐레이터)
       이숙경 (테이트 리버풀 큐레이터)
       백지숙 (아뜰리에 에르메스 디렉터)
       김성희 (페스티벌 봄 디렉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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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심사위원
      강태희 (한국예술종합학교 교수)
      홍라영 (삼성미술관 Leeum 부관장)
      바트 드 베어 (앤트워프 현대미술관 관장)

제 4 회 (2014년)

   ■ 수상자 : 하룬 미르자 Haroon Mirza
   ■ 추천 및 심사위원회
    ▷ 추천위원
       가즈나오 아베 (야마구치 미디어아트센터 예술감독) 
       데이빗 조슬릿 (뉴욕시립대학교 대학원 미술사학 교수)
       김장언 (국립현대미술관 서울관 학예 2팀장)
       서현석 (작가, 연세대학교 커뮤니케이션 대학원 교수)
       안경화 (백남준아트센터 학예팀장)
    ▷ 심사위원
       마이크 스텁스 (리버풀 FACT 관장)
       노부오 나카무라 (기타큐슈 CCA 관장)
       김선정 (아트센재센터 부관장, 사무소 관장)
       안규철 (작가, 한국예술종합학교 교수)
       박만우 (백남준아트센터 관장)

제 5 회 (2016년)

■ 수상자 : 블라스트 씨어리 Blast Theory
■ 추천 및 심사위원회
 ▷ 추천위원
    후미히코 수미모토 (아츠 마에바시 디렉터)
    캐서더린 우드 (테이트 모던 퍼포먼스 수석큐레이터)
    루돌프 프릴링 (샌프란시스코 현대미술관 미디어아트 큐레이터)
    이영준 (계원대학교 융합예술과 교수)
    백남준아트센터 학예팀

▷ 심사위원
서진석 (백남준아트센터 관장)
바르토메우 마리 (국립현대미술관 관장) 
제프리 쇼 (홍콩시티대학교 크리에이티브 미디어학부 석좌교수)
니콜라스 드 올리베이라 (몬타보넬 & 파트너스 연구 및 기획프로젝트 디렉터)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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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6 회 (2018년)

■ 수상자 : 트레버 페글렌 Trevor Paglen
■ 추천 및 심사위원회
 ▷ 추천위원
    김성원 (국립아시아문화원 전시예술감독, 한국과학기술대학교 조형예술과 교수)
    토비아스 버거 (홍콩 타이콴 예술감독) 
    김해주 (아트선재센터 부관장) 
    알렉시-글라스 캔터 (시드니 아트스페이스 디렉터)
    마크 B. N. 한센 (듀크대학교 문화학과장, 미디어 비평가)
    필립 지글러 (ZKM 미디어아트센터 수석큐레이터)
    오마르 콜라이프 (샤르자예술재단 컬렉션 디렉터)
    히로미 구로사와 (가나자와 21세기미술관 수석큐레이터)
    백남준아트센터 학예팀
 ▷ 심사위원

  김홍희 (전 서울시립미술관 관장)
  서진석 (백남준아트센터 관장)
  조나단 왓킨스 (버밍햄 이콘갤러리 관장)
  마미 가타오카 (도쿄 모리미술관 학예실장)

      잉케 아른스 (도르트문트 하트바레 미디어쿤스트페어라인 예술감독)


